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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다.  기적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첫 기적은
결혼식 연회장에서 나타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께 이 사실을 말했다, 
그리곤 종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다. 



“이 단지를 물로 채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로?” 그들은 궁금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물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선 종에게 연회의 책임자에게 큰 단지
안에 있는 것을 맛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있었다!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주였다! 



종들은 놀랐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들도 보이셨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으로 매우 아팠다.



예수께서 병든 여인의 손을 만지셨다. 곧 여인은 건강을
회복했다.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 날 저녁,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문 밖에 모여있는 것
같았다.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등 많은
아픈 자들이 모였다.
귀신들린 자들 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도와 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이
정말 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
어요.  평생을 의족에 절절매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걷고
달리고 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문둥병 자로 흉측해진 다른

이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완전히
깨끗해 졌다. 



귀신 들린 남녀가 예수님 앞에 섰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향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귀신이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행복하지 않던
사람들이
조용하여지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많은 군중의 뒤편에서, 네 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까이 조차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네 명의 진실한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끌어내리고
친구를 밑으로 내렸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예수님의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께서 아픈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일어났다, 
건강하고 강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올랐다. 무서운 폭
풍우가 바다를 휘저었다. 예수님께
서는 잠들어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
은 예수님을 깨웠다. “주여, 살려주

시옵소서,” 그들이 울부짖었다. 
“두렵나이다!”



“잠잠 하라,” 예수께서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다.  즉시, 바다는
잠잠해졌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 그의 제자들이

속삭였다.  바람과 바다 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9, 마가복음 1-2, 4, 
누가복음 4, 8,  요한복음 2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